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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 평]

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

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. 

 

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(함상훈 부장판사)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

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하면서, 남

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. 

 

작년 3월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쌍용자동차의 불법적 정리해고에 따른 24명

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가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였다. 또한 

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, 용산참사의 책임자 처벌, 반전반핵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

의 집회가 진행되었다. 그러나 서울 중구청은 올해 4월 쌍용자동차 희생자를 위한 

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고,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인도 위에 화단을 조성하였

다, 그리고 남대문경찰서는 청와대 다음으로 많은 경찰을 배치하여 24시간 내내 화

단을 경비하였다. 결국 대한문 화단 앞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절대적인 

집회금지 구역이 되어버렸다. 

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변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한문 앞 화단 조성행위를 규탄

하기 위해 화단 바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하였다. 그러자 남대문경찰서는 화

단 앞 공간에서 집회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였

고,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. 

 

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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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고,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

빠짐 없이 이 사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․비폭력

적 집회․시위마저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. 

지금도 경찰은 여전히 대한문 앞 화단을 24시간 경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

저히 봉쇄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

하고 있다. 우리 모임은 대한문 앞 집회의 개최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하

여 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, 경찰은 공권력 남용행위를 즉각 중

단할 것을 촉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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